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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지만, 단결 못하는 베트남 이민 사회       16-05-28
로스 안젤레스, 오랜지 카운티,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130만 명의 베트남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베트남 인구의 1/4입니다. 이민자 인종별로는 베트남 이민인구가 여섯 번째로 큰 이민자 그룹입니다.  1970년 중반 월남 전쟁의 종결 후에 난민으로 대거 미국으로 온 베트남인 인구는 한인 이민자 수를 이미 능가했습니다.  초기 이민 사회는 인종에 상관없이 호랑이 등에 탄 심정,  즉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악착 같은 태도로 생활 전선을 닦았습니다.  한인 이민자들도 초기에는 닥치는 대로 사업체를 마련해서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게 일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여 학교마다 우등생들은 일본인들이 거의 다 차지했었습니다. 한인의 이민 러시가 시작되었던 60년대 말과 70년도 초반에는 한인 학생들이  학교마다 수석과 우등생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후 베트남인들이 이민 오기 사작한 후로는 베트남인 학생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인들도 악착성이 완화되면 지금까지 보였던  눈부신 성과는 누그러질 것입니다.
오랜지 카운티 안에서만 현재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10,000곳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로스 안젤레스 타임스 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베트남인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각 업소에서 베트남인의 구인난이 심하여 라티노 인들을 대거 채용한다고 합니다.  라티노 인들은 구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베트남어도 빨리 배워 좋은 일꾼이라고 베트남인 고용주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번 잡은 직장을 섣불리 떠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 라티노 인들의 취업 도움이 없다면 수많은베트남 식당들이 문을 닫을 입장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이민사회는 라틴계 인구 층보다 미국에 늦게 정착했지만, 대부분이 고용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종뿐만 아니라 베트남 이민자들은 정계에 진출도 활발합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가드 그로부 시장도베트남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상원에 진출한 베트남 인도 있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아직  주 상원에 진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지 카운티에는 12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시의원에는 최소 한 명의 베트남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라틴계 시의원을  한 명도  갖지 않은 도시는 꼭  반인 6개 도시입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인들의 정계 진출이 현저한 이유는 베트남인들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입니다.  베트남인들의 투표율은 44%인 반면 라틴계 인들의 투표율은 19%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라틴계의 낮은 투표율은 불체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트남 이민 시회도 심한 분영상황으로 스끄럽습니다. 1990년 대에 베트남사회에서 회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여 그 시비가 법정으로 보내진  적이 빈번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인 사화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인들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월남 전쟁 종료 후에 난민으로 미국에 온 베트남인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입니다.  나중에 이민 온 베트남인들 중에는 공산 베트남을 지지하는 부류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공과 반공세력으로  갈라져 있어서 분규가 심합니다. 마치 한인 사회에서 친북과 반북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 양상을 그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제자들 중 월남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친 호찌민 학생과 반 호찌민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싸우지는 않지만 은근한 알륵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근면합니다. 제 제자 한 사람은 미국으로 이주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데 이미 식당을 다섯 개나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틴계 종업원을 수십 명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베트남인 사회보다 항상 앞서갈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